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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보다 그냥 느끼세요”…금호미술관 '옅은 공기속
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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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둑어둑한 전시실, 3면의 벽을 두른 스크린에 흑백 영상이 나온다. ‘어디도 아닌 곳에서’라는 작

품 제목처럼 어딘지 불명확한 풍경과 함께 몽환적인 소리가 흘러나온다. 색이 없는 굴곡의 연속

이 파도나 사막을 연상케 한다. 전시장 바닥에는 영상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뭉툭한 조형물이 불

규칙하게 깔려 있다. 영상 감상용 의자이자 설치작품인 ‘자리’다. 관람객은 형체나 의미가 모호한

작품을 보고 듣고 만지며 자신만의 느낌에 집중한다.

서울 삼청동 금호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옅은 공기 속으로’ 전은 어둠과 빛, 안개, 소리 등을 이

용하는 공감각적 전시다. 전시장 안의 색은 기본색인 흑백으로 제한했다. 색의 간섭을 최소화해

전시 공간이 주는 즉각적인 인상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음악예술가 카입(이우준)과 가구디자이너

하지훈 등 9명이 참여했다.

김상진의 ‘고지로 간다’ 전시장에는 소형 스피커 98개가 줄에 매달려 있다. 관람객이 들어가면 부

조리극 ‘고도를 기다리며’ 대사가 나온다. 소리를 내는 스피커가 매번 바뀌며 빛을 반짝여 배우가

실제로 무대 이곳저곳을 오가며 말하는 것 같은 효과를 냈다. 연극 대사가 끝나면 스피커 하나하

나에서 98명이 각각 반주 없이 부른 애국가가 나온다. 합창이지만 박자와 음조가 제각각이라 기

묘한 인상을 준다.



권기범은 고무줄을 활용해 대형 벽화와 설치작품을 선보였다. 벽화는 고무줄 다발을 바닥에 떨어

뜨려 순간순간을 촬영한 뒤 그 자취를 따라 그렸다. 중력과 우연성을 이용해 불확실하지만 자유

로운 이미지가 나왔다. 흰 벽을 채운 검은 물감에서 리듬감 있는 힘이 느껴진다. 천장을 가로질러

팽팽하게 걸린 고무줄은 벽화와 이어지며 공간감을 극대화한다.

2010년 국립현대미술관이 선정하는 ‘올해의 작가상’을 받은 박기원은 흰색 조명 앞에 비닐 커튼

을 여러 장 겹쳐 세웠다. 설치작품 ‘낙하’다. 앞에는 비닐로 만든 공기 충전재를 깔아 관람객이 그

위에 앉거나 누워 반투명 비닐 사이로 빛을 감상할 수 있게 했다. 전시를 기획한 김윤옥 큐레이터

는 “다양한 감각을 이용해 작품과 공간을 느낄 수 있는, 열린 해석이 가능한 전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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